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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15) 

 

   바오로 사도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선사하신 

것과 더불어 인류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을 설명한 후,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나 

다른 모든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받은 은총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를 알려 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함께 나누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넘어 복음적 사랑, 

곧 모든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며 몇몇에게만 국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첫 자리에 둔다는 점입니다. 

사실 위대한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모에 따르면, 인간의 시기심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을 휠씬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런 삶은 길이 가파로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험한 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탱해 주기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로마 8,35 참조).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설명하며, 끼아라 루빅은 이렇게 적었습니다.<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려면 모든 형제들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능한 한 상대방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 참으로 그가 지닌 문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형제 앞에 허리 굽히고, 어느 모로든 그 사람이 되어 

주는 것, 곧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 같은 방식으로 

이웃은 자신이 이해 받았음을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1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마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예는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판단이나 편견 없이 기뻐하는 자녀와 기쁨을 나누고, 

고통 받는 자녀와 슬픔을 나눌 줄 압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자기 걱정이나 자신의 이익,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는 뿌리의 직경이 클수록 잎도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매일 더 깊어질수록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싶은 마음도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열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는 형제가 겪고 있는 것을 끌어안는 역량도 더 커질 것입니다. 

이때 형제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위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랑은 머지 않아 되돌아와 서로 간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과 이슬람교인 가정이 그런 강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두 가정은 

어려움이나 희망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슬람 교도인 벤이 중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인 부부 타티아나와 바오로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벤의 아내 바스마와 그의 두 

자녀들 곁을 지켜 주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통 중에서도 바스마는 중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제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제가 그들과 한 공동체에 속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유익을 소중히 합니다.> 

 

레티치아 마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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